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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6. 2. 13.(금) 11:30 배포 2026. 2. 13.(금) 09:00

2026년 마약류 관리 더 안전해집니다
- 제1차 마약류대책협외회 개최, 「’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」 수립·의결
- ▲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 ▲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본사업 확대 

▲ 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추가 정책현안 논의

□ 정부는 2월 13일(금) 오전,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

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.

 ㅇ 금일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,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

대검찰청, 경찰청, 관세청,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

참석하여,「’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*」를 의결하고, 마약류 국제범죄·

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마약류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   *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3 제4항에 따라 매년 국무총리가 수립

 ❶ 「’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」수립·의결

□ 「’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(이하 시행계획)」은 「제1차(’25~’29) 마약류 

관리 기본계획(이하 기본계획)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,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

으로 대응하는 것에 집중하였다.

 ㅇ 이번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 ①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

②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 예방기반 강화 ④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

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.

 ㅇ 마약류 현안을 고려하여 ▲ 주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▲  

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&D ▲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

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의 과제를 발굴하였다.

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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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번 확정된 시행계획의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□ (전략1-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) 국제화·고도화 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

하고,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. (총 37개 과제)

 ㅇ 공·항만, 유흥시설,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

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.

   

※ (참고) ’25년 전체 단속 실적

 ㅇ (전체 실적) 마약류 사범 23,403명 단속/마약류 1,156.4kg 압수

 ㅇ (유형별 사범) 투약: 8,798명/공급(밀조·밀수·밀매): 6,777명/단순소지·기타: 7.828명

 ㅇ (유형별 마약류) 마약: 25.8kg/향정신성의약품: 935.3kg/대마: 195.3kg

 ㅇ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

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강화한다.

 ㅇ 주요 공항만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하여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한다.

 ㅇ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,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&D 

등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기법을 고도화한다.

 ㅇ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

하고,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(NIMS) 빅데이터를 활용, 중복·과다 처방 

기관을 선별해 수사기관 협업 통해 현장을 지도·점검 한다.

□ (전략2-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)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발견부터 

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 강화하고, 치료·사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. 

(총 16개 과제)

 ㅇ 함께한걸음센터에서 교정시설, 소년보호시설, 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* 

방문상담을 실시해 관리대상을 조기 발굴한다.

   * 상담사, 정신건강전문요원 등

 ㅇ 젊은세대에 맞추어 기존의 24시간 전화 상담센터(1342 용기한걸음센터)에 

추가적으로 비대면 문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.

 ㅇ 중독수준별·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‘한국형 표준진료

지침’을 시범적용하고, 마약류 치료·재활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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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중독재활수용동(투약사범 전담시설) 수용인원을 확대하고, 회복이음과정을 

운영, 사례관리부터 출소 후 사회재활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실시한다.

□ (전략3-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) 일반 국민의 마약류 경각심 

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, 대상별(학생)·주제별(의료용마약류)

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·보급한다. (총 16개 과제)

 ㅇ 대국민 장기 켐페인으로서 방송·SNS·OTT·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

활용하여 마약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노출한다.

 ㅇ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,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를 마련하고, 

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

제작한다.

 ㅇ 학교장, 학부모, 유학생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

개발하고, 교육극·메타버스·VR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한다.

□ (전략4-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) 청소년·재소자·외국인·군인 등 

마약류에 쉽게 영향받는 취약대상의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. (총 21개 과제)

 ㅇ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고, 치료·재활을 

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여, 우울·불안 등에 대한 상담

심리를 지원한다.

 ㅇ 현재는 투약사범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의 

대상을 유통 및 소지 사범에까지 확대하며, 첨단장비(뇌파측정기)를 

활용한 수용동 내 사회재활 훈련을 진행한다.

 ㅇ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를 

실시한다.

 ㅇ 입영·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 실시하며, 군 마약류 퇴치 홍보 

주간을 운영한다.

□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“시행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과제목표를 

달성하는 것이 아닌 ▲ 실제 공급망 단절 ▲ 치료·재활 참여 비중 ▲ 청소년 

인식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”고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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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❷ 마약류 현안 논의

□ 첫째, 대검찰청, 경찰청, 관세청, 해양경찰청에서 각 부처의 ‘마약류 국제

범죄 대응 강화방안’을 공유하고 토의하였다.

 ㅇ 작년 11월에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‘국제공조팀’을 

운영하여 해외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공조를 연계·확대한다.

 ㅇ 경찰청, 관세청, 해양경찰청 각 기관에서도 ▲ 초국가 인터폴 공조작전 

(경찰청) ▲ 마약 출발국 세관당국과 공조,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(관세청) 

▲ “마약판 코리안 데스크” 구축(관세청) ▲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마약수사

기관과 범죄정보채널 다각화(해양경찰청) 등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한다.

□ 둘째, 작년 12월 29일에 시행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의 

본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 ㅇ 현재 동서울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추가적으로 

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도 

확대하고,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할 

계획이다.

 ㅇ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 10일 업무협약

(MOU)을 통해, 빈틈없는 마약 차단망 가동을 위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

2차 검사 사업의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.

□ 셋째,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ADHD 등 의료용 마약류 대응 강화 

방안에 대해 토의했다.

 ㅇ AI 기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·오남용을 정밀 탐지·예측하여 의료용 

마약류 오남용을 집중 관리한다.

 ㅇ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행동유도를 위해 문화적 

접근에 기반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확대하고, 체험형 홍보·숏폼 등 

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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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“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%에 달하고, 

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일선 수사기관들이 정보공유, 합동

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, 엄정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”고 밝혔으며,

 ㅇ “마약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, ‘한 번 정도는 괜찬다’

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성을 인지

해주시기 부탁드린다”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

<총괄>

국무조정실

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

책임자 팀  장 조해린 (044-200-2338)

담당자 사무관 조우재 (044-200-2382)

담당자 사무관 조주현 (044-200-2337)

<공동>
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 장 류승수 (044-214-1410)

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제용 (044-214-1413)

<공동>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 장 이정순 (044-202-6129)

정보통신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조서연 (044-202-6125)

<공동>
교육부 책임자 과  장 김새봄 (044-203-6877)

학생건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환 (044-203-6547)

<공동>
외교부 책임자 과  장 김동윤 (02-2100-8201)

해외위난대응과 담당자 경  감 김진혁 (02-2100-8224)

<공동>
법무부 책임자 과  장 김진아 (02-2110-3345)

마약사범재활팀 담당자 사무관 강등원 (02-2110-3508)

<공동>
법무부 책임자 과  장 유성오 (02-2110-4075)

이민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이성용 (02-2110-4078)

<공동>
국방부 책임자 과  장 우호석 (02-748-6640)

보건정책과 담당자 중  령 한수영 (02-748-6641)

<공동>
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 장 박종옥 (044-205-3461)

자치새마을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김유리 (044-205-3121)

<공동>
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 장 송명준 (044-202-3870)

정신건강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공주영 (044-202-3871)

<공동>
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 장 최영범 (044-202-7026)

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차정환 (044-202-7032)

<공동>
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 장 이영호 (044-203-2911)

소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민 (044-203-2915)

<공동>
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 장 홍기옥 (044-201-2651)

반려산업동물의료과 담당자 사무관 임수현 (044-201-2654)

<공동>
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 장 성동천 (02-2100-6291)

청소년보호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임수연 (02-2100-6292)

<공동>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책임자 과  장 김우석 (02-2110-1560)

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박상현 (02-2110-1567)

<공동>
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 장 정현철 (043-719-2808)

마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종숙 (043-719-2802)

<공동>
대검찰청 책임자 과  장 서정화 (02-3480-2290)

마약과 담당자 사무관 이병록 (02-3480-229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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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공동>
관세청 책임자 과  장 최문기 (042-481-7740)

국제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원 (042-481-7702)

<공동>
경찰청 책임자 과  장 오창한 (02-3150-0141)

마약조직범죄수사과 담당자 경  정 길민성 (02-3150-2171)

<공동>
해양경찰청 책임자 과  장 주용현 (032-835-2058)

형사과 담당자 경  정 박주식 (032-835-2161)

<공동>
병무청 책임자 과  장 정재숙 (042-481-2913)

병역판정검사과 담당자 사무관 박진 (042-481-2968)

<공동>
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책임자 과  장 최혜영 (033-902-5450)

마약과 담당자 연구관 조지영 (033-902-5454)



- 7 -

참고 1  ’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 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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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  전국 치료보호기관 및 중독재활센터 현황

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기관 현황

ㅇ (치료보호기관)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 

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

위해 지정된 기관으로, 보건복지부가 총 32개소를 지정·운영 중

<치료보호기관 현황(32개소, ‘25년 말 기준)>
구분

지역 병원명 지정
병상 수(개) 대표번호

서울
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10 02-300-8114
광진구 * 국립정신건강센터 2 02-2204-0114

부산
연제구 부산의료원 2 051-507-3000
사상구 부산시립정신병원 8 051-310-7710

대구
서구 대구의료원 2 053-560-7575
동구 * 대동병원 25 053-663-1008

인천
동구 인천광역시의료원 2 032-580-6000
서구 * 인천참사랑병원 50 032-571-9111

광주
광산구 광주시립정신병원 5 062-949-5200
서구 다사랑병원 5 062-380-3800
북구 천주의성요한병원 2 062-510-3114

대전
중구 * 참다남병원 4 042-222-0122
서구 마인드병원 2 042-528-6550

울산 남구 마더스병원 10 052-270-7000

경기

의정부시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5 031-828-5000
용인시 용인정신병원 10 031-288-0114
용인시 * 경기도립정신병원 10 031-330-6200
의왕시 계요병원 10 031-455-3333
수원시 아주편한병원 2 031-269-5665
이천시 이천소망병원 5 031-637-7400

강원
원주시 *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 033-741-0114
춘천시 국립춘천병원 10 033-260-3000

충북 청주시 주사랑병원 2 043-286-0692
충남 공주시 국립공주병원 2 041-850-5700

전북
익산시 * 원광대학교병원 2 1577-3773
김제시 신세계병원 32 063-545-8700
완주군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4 063-240-2100

전남 나주시 국립나주병원 10 061-330-4114
경북 포항시 포항의료원 3 054-247-0551

경남
창녕군 * 국립부곡병원 90 055-536-6440
양산시 양산병원 2 055-379-0202

제주 제주시 * 연강참병원 2 064-759-9641
합계 32개 의료기관 332 -

* ㅇㅇㅇ 권역 치료보호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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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마약류 중독자 재활 기관 현황

○ (함께한걸음센터) 식약처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

함께 마약류로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에게 마약류 오·남용 

상담과 중독 관련 재활 상담 등을 제공, 전국 17개소 운영 중


